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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령 앞바다에 벙커A유 유출
정박한 배에서 갑자기 … 약 1km 확산 방제작업 난항

보령 원산도 앞바다에 벙커A유가 유출돼 1km 가량 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.

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앞바다에 벙커A유가 유출돼 해경과 보령시 공무원들이 방제 작업을 벌인 것으

로 알려졌다.

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, 12월10일 오전 8시30분경 해경 상황실에 “원산도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다”는

신고가 접수됐다.

신고자인 31톤급 예인선 A호의 기관사 이모씨는 “원산도리 선촌항에 정박해 놓은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기

름이 유출됐다”고 경찰에 알렸다는 것이다.

유출된 기름의 양이 얼마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.

해경과 보령시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방제선 1척과 흡착제 260㎏, 인원 11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방제 작업

에 나섰으나 기름 방울이 약 1㎞에 걸쳐 퍼져 있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해경은 기관사 이씨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벌이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-재

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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